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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고령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주된 일자

리의 퇴직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8차년도 장

년층 부가조사에서 주된 일자리(임금근로)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령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자료와 한국

직업정보시스템(KNOW)에 수록된 일자리 업무수행능력 데이터를 매칭

하여 업무수행능력(인지ㆍ사회능력, 신체능력, 기술능력)이 주된 일자리 

재직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 가정 및 직업특

성을 통제했을 때, 업무수행능력은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인

지ㆍ사회능력이 높을수록 특정 시점 이후 퇴직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능력이 증가할수록 퇴직 가능성이 높

아졌으나 재직기간이 경과할수록 그 효과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능력은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퇴직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외에 성별, 연령, 학력, 건강지장 여부, 사회연

금 수급 여부, 로그 연 가구총소득, 주된 일자리의 기업 규모, 산업은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재직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중고령 근로자 대상 사회정책과 관련된 시

사점 및 제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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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고령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가 논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2021)에 따르면 55~79세의 고령층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2.8%로, 이들의 경

제활동 참여율은 58.6%를 차지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주된 일자리 퇴직이 본격화

되면서 중고령자의 고용과 관련된 논의는 가속화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그 대표적인 예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서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명시하였으며, 2016년부터 이를 시행하

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도입됨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정년연장 폭이 큰 기업에서 오히려 고령층의 조기퇴직이 발생하는 등

의 부작용이 함께 보고되고 있다(Han, 2020). 이는 사회보장 정책 입안에 있어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사건에 대한 심층적 및 다각적 이해가 필요함을 나타

낸다. 

주지하다시피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사건은 개인적 및 가정적 특성과 함

께 직업적 특성과 연관이 깊다. 주된 일자리 퇴직사유는 주로 비자발적인 성격이 

강하다(통계청, 2021). 특히, 임금을 받고 일하는 중고령 근로자라면 고용주나 자

영업자와 달리 특정 시점에 다다랐을 때 퇴직이라는 사건은 필연적이다. 주된 일

자리 퇴직연령은 일반적으로 농림어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종,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또는 관리자 집단에서 높고, 사기업보다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 

집단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정

연, 2016). 이러한 차이는 곧 주된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의 특성에 따

라서도 퇴직시점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증적으로 일자리 업무수행능력의 특성에 주목하여 주된 일자리 퇴직사건과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완전은퇴를 예측

하는 데 있어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에 주목하였다(Heidbreder, 1972; Karlstrom 

et al., 2004; Szubert and Sobala, 2005). 이러한 연구들은 블루칼라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육체노동과 관련이 있어 연령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쇠퇴 속도가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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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다른 직종에 비하여 더 빨리 퇴직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은 정확한 은퇴시점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화이

트칼라 직업이라도 예외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조기에 쇠퇴할 수 있으며 그 반대

의 경우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Belbase et al.(2017)은 미국 

직업 정보(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 : O*NET)에 수록된 업무수행

능력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업무수행능력의 조기쇠퇴여부를 기초로 직업별 능력

퇴화 민감도 지수를 도출한 후 이를 미국 HRS(Health and Retirement Survey) 

자료에 결합하여 직업별 은퇴시점을 예측한 바 있다. 연구결과, Belbase et al. 

(2017)은 직종(블루칼라/화이트칼라)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능력퇴화 민감도 지수

가 근로자의 은퇴시점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업무

수행능력이 퇴직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려할 때, 일자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중고령

층의 퇴직사건 간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앞서 언급하

였듯이 한국 맥락에서의 중고령층 고용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가교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이나 만족도, 빈곤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측면이 크다(방하남ㆍ신인철, 2011; 정성지ㆍ최수정, 2021; Jeong et 

al., 2023) 이에 미국 중고령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과 완전은퇴의 관

계를 논의한 Belbase et al.(2017)과는 달리, 국내 중고령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업무수행능력과 퇴직사건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Survey : KLIPS) 18

차 장년 부가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업무수행능력과 

퇴직사건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업무수행능력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일자리 자체적인 특성과 주된 일자리 퇴직사건의 관계를 밝

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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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중고령층1)의 주된 일자리 퇴직사건은 생애 가장 오랫동안 몸을 담아왔던 일자

리를 이탈함에 따라 개개인의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중요

한 생애 과업이다(방하남ㆍ신인철, 2011). 특히 임금을 받고 일하는 중고령 근로

자의 경우 고용주나 자영업자와 달리 자율적으로 정년시점을 정할 수 없고, 특정 

시점에 이르면 자발적이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이 필연적이므로 퇴직은 생애

의 중요한 사건으로 해석된다. 퇴직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 주로 사업부

진, 조기중단, 휴폐업(33.2%), 권고사직이나 명예해고(12.5%) 등의 비자발적인 퇴

직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통계청, 2021). 이처럼 중고령층 대다수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채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경험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가운데 고령층 부가조사를 실시한 통계청(2021)에 따르면 

55~79세의 고령층이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근속기간은 평균 15년 2개

월이며 평균 퇴직연령은 만 49.3세에 해당한다. 이들의 주된 일자리 퇴직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근속기간은 각각 18년 9개월, 11년 6개월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퇴직 당시의 연령은 남자 51.2세, 여자 47.7세로 퇴직시

점에서도 성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은데, 이는 일을 통해 축적한 자산 및 

사회경제적 수준과도 관련이 깊다(김수현, 2022).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임금외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 상태, 자녀 

수 역시 퇴직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방하남ㆍ신인철, 2011; 이

주영ㆍ박재완, 2019; 하재영ㆍ이민욱, 2022).

주된 일자리 퇴직사건은 무엇보다 주된 일자리 특성과도 연관이 깊다. 농림어업

1) 중고령층은 관점에 따라 중장년, 신중년, 중년, 장년, 50플러스 세대, 준고령층 등의 다양
한 용어가 존재하나(정성지ㆍ박보람, 2020) 이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으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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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에서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가장 긴 편이며(25년 6개

월, 18년 2개월), 직종 중에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26년 9개월)와 관리자, 전문

가(20년 1개월) 집단에서 근속기간이 가장 긴 편이다(통계청, 2021). 직장 규모별 

퇴직연령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40대 중후반, 중소기업의 경우 50대 초반, 

공기업의 경우 50대 중반, 공공기관의 경우 60대 초반으로 퇴직시점이 다르다(허

정연, 2016). 한편, 주된 일자리의 업무수행능력 특성에 따라서도 퇴직시점에 유

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노화가 상대적으로 

더딘 업무수행능력을 활용하는 직업군이라면 은퇴가 늦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Belbase et al., 2017).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사건은 이후 노후를 준비하는 데에도 관련이 높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OECD 국가 평균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OECD, 2021). 고령층의 사회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최근 국

민연금의 수급연령이 65세로 연장된 상황에서 사적 이전소득이나 축적된 자산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Jun, 2020). 이러한 맥락에서 

주된 일자리 퇴직은 중고령층에게 경제적 불안정성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

다. 이처럼 중고령층 대다수는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하게 은

퇴하기 전까지 다양한 심리적,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2.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능력은 직무능력, 직무수행능력, 업무능력, 역량, 직업능력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김현수, 1999; 박국근ㆍ하규수, 2020), 관점에 

따라서 그 개념과 구성요인도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업무수행능력을 선천적 능력(ability)으로 보는 관점과 직무에서 요구하는 직

능(skill)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통합한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업무수행능력을 선천적 능력(ability)을 보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미국 직업정보

(O*NET)가 있으며, O*NET에서는 업무수행능력을 인지능력, 심동적 능력, 감각

능력 및 신체능력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직무에서 요구하는 직능(skill)

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산업 및 직무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연구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의 구성요인도 다르게 정의된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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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근ㆍ하규수(2020)는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

치는 영향요인을 구명하는 측면에서 업무수행능력을 조망하였으므로, 업무수행능

력이 목표수행능력과 신기술활용능력으로 구성된다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한

국산업인력공단이 공표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서도 업무수행능력을 구성하는 능력단위의 내용 및 수준은 직무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23). 마지막으로, 선천적 능력

(ability)과 직무에서 요구하는 직능(skill)을 모두 업무수행능력으로 간주하는 대

표적인 연구로는 한국직업정보(Korea Network for Occupations and Workers : 

KNOW)가 있다. KNOW에서는 선천적인 특성에 근거한 능력(ability)과 후천적

인 학습에 영향을 받는 직능(skill)의 구분이 개념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명확하지 않고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업무수행능력으로 간주

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 2003). KNOW는 업무수행능력을 5개 하위요인 및 44개

의 세부 업무수행능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이랑, 2007), 757개 일자리 각각에 

대하여 44개의 세부 업무수행능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표 1 참조). 이 연구에서

는 KNOW의 관점을 따라, 업무수행능력을 선천적인 특성에 근거한 능력(ability)

의 개념과 후천적 학습에 영향을 받는 직능(skill)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

로 설정하였다. 

<표 1> KNOW 5개 하위요인별 세부 업무수행능력

하위요인명 세부 업무수행능력

기초수행능력
논리적 분석, 읽고 이해하기, 글쓰기, 추리력, 창의력, 듣고 이해하기, 
학습전략, 범주화, 선택적 집중력, 수리력, 말하기, 문제해결, 모니터링, 
기억력, 전산, 가르치기 및 공간지각력

기술능력
장비 유지, 고장의 발견 및 수리, 작동점검, 조작 및 통제, 장비선정, 
기술설계, 품질관리분석 및 기술분석

대인관계능력
사람파악, 설득, 행동조정, 협상, 서비스지향, 시간관리, 판단과 의사결
정 및 조직체계의 분석 및 평가

신체능력
유연성 및 균형, 신체적 강인성, 반응시간과 속도, 시력, 움직임 통제, 
청력 및 정교한 동작

관리능력 재정관리, 물적자원관리의 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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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능력과 주된 일자리 퇴직사건과의 관계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업무수행능력이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를 예측하는 영

향요인으로 연구되어온 바(이해근ㆍ양동우, 2019; 박국근ㆍ하규수, 2020), 업무

수행능력과 주된 일자리 퇴직사건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Belbase et al.(2017)의 연구가 있

는데, 이 연구에서는 조기쇠퇴하는 업무수행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쇠퇴 민감도 지

수와 주된 일자리 퇴직사건과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연구결과, 화이트칼라 직종에

서 요구하는 능력 중에서도 조기쇠퇴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블루칼라 직종에

서 요구하는 능력 중에서도 조기쇠퇴하지 않은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

하였다. Belbase et al.(2017)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고령 근로자 

퇴직사건 역시 단순히 블루/화이트칼라의 이분법적인 직종 구분이 아닌, 업무수

행능력별 특성에 기반하여 조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더하여 특정 업무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구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노

동시장의 경우, 규모와 매출액 기준으로 99%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며(중소벤처기

업부, 2022), 업종 및 직종 간 퇴직연령의 구조적 차이가 있으므로 업무수행능력

과 퇴직사건을 살펴봄에 있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ㆍ사회능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사

무직 근로자의 퇴직연령은 55.7세로 생산직 근로자의 퇴직연령인 58.7세에 비하

여 퇴직시점이 약 3년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산업군에 따라 상

이하게 나타났다(이호창, 2016). 구체적으로, 철강업종은 사무직과 생산직의 차이

가 거의 없었으나 석유화학업종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퇴직연

령이 약 8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 퇴직연

령의 차이는 생산직 근로자가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와 생산직

의 높은 노동조합 가입률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있다(이호창, 2016). 이러한 측

면에서 인지ㆍ사회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일수록 퇴직연령이 이르고, 반면 기

술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일수록 퇴직연령이 비교적 늦을 수 있다는 점을 가정

할 수 있다. 더불어, 신체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군에는 주로 운동/스포츠 관련 

직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직종들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의 퇴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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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점이 굉장히 이르다는 특징이 있다(김양례, 2013). 다만, 동일하게 신체능

력을 상당수준 요구하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비교적 퇴직연령이 늦고 해당 직종

에 중고령 근로자도 다수 분포한다는 점(임정연ㆍ이영민, 2015)을 고려하였을 때 

신체능력을 요구하는 직업군의 퇴직사건은 상당한 스펙트럼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경험적으로 구명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과 퇴직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

동시장 구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구명한 경험적 연구

가 요청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직업별 업무수행능력이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사건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

노동패널은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

회생활 등을 추적조사하는 전국 단위의 종단면 조사이다. 이 가운데 18차년도 자

료에서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용, 은퇴 후 경제 상태, 사회관계 및 건강 등을 파

악하고자 부가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부가조사에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 및 은퇴 관

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된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이다. 여기서 주된 일자리란 생애 가장 많은 시간

을 일한 일자리를 의미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21: 33). 18차 부가자료의 전체 응

답자는 2015년 기준 만 50세 이상 만 74세 이하 5,150명의 장년이나, 연구 질문

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 처리 과정

을 진행하였다. 먼저 과거에 한 번도 취업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917명, 

생애 주된 일자리가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응

답한 1,786명 및 18차 기준 만 65세를 초과하는 581명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사건과 업무수행능력의 관계(정성지ㆍ하재영)   75

다. 이후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완전은퇴한 연령이 40세 미만인 23명, 주된 일자

리 퇴직시점(연도)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주된 일자리에서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

인 427명,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이 30세 미만인 10명을 제외하였다. 또한, 

KLIPS와 KNOW 자료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KNOW의 직업정보가 연계되지 않

은 자료 및 결측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318개의 자료가 본 분석에서 사용

되었다.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18차년도 기준 주된 일자리에 재직 중인 응답

자는 950명(72.1%),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응답자는 368명(27.9%)이었다. 주

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368명의 응답자 가운데 자발적 퇴직자는 214명(58.1%), 

비자발적 퇴직자는 154명(41.8%)이었다.

2. 변수의 측정

가. 독립변인

이 연구의 독립변인은 한국직업정보(KNOW)에서 제공하는 직업별 업무수행능

력의 중요도 점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수행능력은 한국직업정보시스

템(KNOW)에 수록된 757개의 직업에 대하여 총 5가지 하위요인에 걸쳐 44개의 

능력으로 구성된다(이랑, 2007). KNOW 직업코드(2017)를 본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KSCO 직업코드와의 매칭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KLIPS 응답자 데이터

에 KNOW 직업코드가 아닌 KSCO 직업코드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에 KNOW 

직업코드를 KSCO 5차 직업코드에 연계하였으며, 매칭이 가능한 678개 직업 데이

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KNOW 직업코드는 KSCO 5차 코드에 비하여 

보다 세분되었기 때문에 KSCO 5차 코드에 KNOW 직업코드가 중복으로 매칭되

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 경우 업무수행능력 중요도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후 연계된 KNOW 업무수행능력 중요도 점수를 본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5개 하위요인 단위로 투입하고자 하였으나 하위요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기초

수행능력과 대인관계능력(r=.89, p<.001), 기초수행능력과 관리능력(r=.76, p<.001), 

그리고 관리능력과 대인관계능력(r=.81, p<.001)에서 매우 높은 상관이 확인되었

다. 이후 분석에서도 해당 변인에 대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확인되었기에(VIF>10), 

이를 해결하고자 44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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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초수행능력과 대인관계능력 및 관리능력이 영역 1, 신체능력이 영역 2, 기

술능력이 영역 3으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영역 1에 속하는 기초수행능력, 관리능

력, 대인관계능력은 모두 인지ㆍ사회능력과 관계가 깊어 인지ㆍ사회능력으로 정의

하고 나머지 영역들은 신체능력, 기술능력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부록 참조). 

나. 종속 및 통제변인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연 단위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이다. 

통제변수는 연령, 성별, 학력, 거주지, 건강지장 여부, 사회연금 수급 여부 등의 

개인적 특성, 혼인상태, 자녀 유무, 로그 연 가구 총소득, 가족 경제적 도움 여부 

등의 가족특성, 그리고 고용형태, 직장규모, 산업, 블루칼라 여부, 로그 월 개인소

득, 정년 여부 등의 주된 일자리 특성으로 구성된다. 

<표 2> 종속, 독립 및 통제변수

측정내용

종속
변인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

주된 일자리 입직일~종료일까지 생존기간(_t)(단위 :
연도). 단, 18차 조사 당시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재직 
중인 자는 본인의 마지막 면접 조사일에 우측 절단하
였음.

독립
변인

인지ㆍ사회능력
KNOW 일자리 업무수행능력 중 기초수행능력, 대인
관계능력, 관리능력의 평균값

신체능력
KNOW 일자리 업무수행능력 중 신체능력 영역의 평
균값

기술능력
KNOW 일자리 업무수행능력 중 기술능력 영역의 평
균값

통제
변인

개인적 
특성

연령 18차년도 기준 만 나이

성별 남자=0, 여자=1

학력 중졸 이하=0, 고졸=1, 대졸 이상=2 

거주지
거주하는 지역. 수도권=1, 광역시=2, 그 외=3 
※더미화하여 투입

건강지장 
여부

40대 이후 질병, 장애 등으로 3개월 이상 활동에 지
장이 있었던 여부. 없음=0, 있음=1

사회연금 
수급 여부

18차년도 기준 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특례노령연금 등) 수급
경험없음=0, 경험있음/진행 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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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측정내용

통제
변인

가족 
특성

혼인상태
혼인 중=1, 이혼, 사별, 미혼=2 
※더미화하여 투입

자녀 유무 자녀가 있는지 여부. 없음=0, 있음=1

로그 연 가구 
총소득

18차년도 기준 가구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합계(로그)

가족 경제적 
도움 여부

가족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지 여부. 
받지않음=0, 도움받음 =1

주된 
일자리 
특성

고용형태 상용직=0, 일용직, 임시직=1

직장규모 300인 이하=0,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1

산업

제조업=0, 농림어업 및 광업=1, 전기, 가스, 수도, 건설
=2, 도소매, 음식점, 숙박=3, 운송, 금융, 통신 등=4, 
연구, 교육, 보건 서비스=5, 기타=6
※더미화하여 투입

블루칼라 
여부

주된 일자리가 블루칼라=1, 블루칼라 외=0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대분류 7, 8에 해당되는 직종은 
블루칼라로 코딩하였음)

로그 월 
개인소득

주된 일자리 월 개인 임금소득(로그)

정년 여부 주된 일자리 정년있음=1, 없음=0

3. 분석방법 및 절차

업무수행능력과 주된 일자리 퇴직사건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

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표 3 참조). 첫째, 제1절에서와 같이 KLIPS 18차 장년 

부가자료 및 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을 추출하였다. 둘째, 한국직업정보

시스템(KNOW)에 수록된 직업들의 업무수행능력 44개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별로 개별 업무수행능력의 평균

값을 산출하였다. 이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직

업코드 연계표를 기준으로 KNOW의 업무수행능력 정보를 KLIPS 자료에 연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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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석방법 및 절차

단계
데이터

비고
주요 방법 데이터

1. 데이터 
클리닝

과거에 한번도 취업활동 한 적 없는 응답
자, 비임금근로자, 만 65세 초과 응답자 등 제
외(최종 표본 1,318명)

KLIPS 18차 
부가자료, 본조사 
자료(개인자료, 

가구자료)

STATA 
17.0

2. 업무수행 
능력자료 
–KLIPS
연계

1) 한국 직업정보(KNOW, 2017)에 수록된 
업무수행능력 추출

2) KNOW 2017 직업코드와 KSCO 5차 직
업코드 연계 후 탐색적요인분석 실시

3) 결과 2)와 KLIPS 분석자료 연계

KNOW 2017, 
KLIPS 18차 

자료

Python 
API, R 
4.3.1. 
활용

3. 생존분석
생존분석을 통한 업무수행능력 및 주된 일
자리 재직기간의 관계 분석

KLIPS 18차 
자료

STATA 
17.0

그 다음으로 본 분석을 위해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활용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주된 일자리 재직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건사분석(event 

analysis)이라고도 불리는 생존분석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분석한다. 특히 조사시점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우측

절단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분석결과의 과대추정을 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김양진, 2013). 이 연구 또한 주된 일자리 재직기간을 바탕으로 중고

령 임금근로자의 퇴직사건이라는 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연구 대상 또한 주

된 일자리를 퇴직한 응답자와 재직하는 응답자가 포함되므로 중도절단된 데이터

를 다루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근무하다가 특정 시점에 퇴직하게 될 

확률(probability)이 관심 위험함수가 되며,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는 시점에서 영

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인의 효과를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위험수준을 비교하여 제시한다(정성지ㆍ최수정, 2021).

    

이 연구에서 는 번째 응답자가 주된 일자리에 재직한 소요기간을 의미하며, 

는 퇴직 여부를 의미한다. 위험함수 는 반응변수 에 대하여 임의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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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에서 퇴직할 확률인 순간위험률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im∆→
∆

  ≤  ≤  ∆∣ ≥ 

개별 응답자의 위험함수 는 곧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p    ′  ′  ′

여기서 exp  는 위험비(hazard ratio)를 나타내며 odds ratio와 같이 1보다 

크면 종속변인에 정적인 효과를, 1보다 작으면 부적인 효과를, 그리고 1과 같으면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공변량 X는 독립변인인 업무수행능력 각 

요인을, W는 개인 및 가정 특성을, Z는 주된 일자리 특성을 의미한다. 위의 수식

에서 공변량의 효과는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하기에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 function)을 가정한다. 만일 비례위험 기본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시

간에 따라 독립변수의 효과가 달라짐을 의미하므로(신슬비 외, 2016), 시간과의 

상호작용을 모델에 추가하여 시간가변효과를 고려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Bellera et al., 2010). 

Ⅳ.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응답자의 주된 일

자리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17.6년(표준편차 8.88년)으로 최소 6년부터 최대 

40년까지로 분포하고 있다. 주요 독립변수인 인지ㆍ사회능력, 신체능력, 기술능력

은 100점 만점의 연속형 변수로 구성되는데, 각각 평균 26.33(sd=20.20)점, 평균 

54.62(sd=17.08)점, 평균 32.14(sd=17.98)점으로 구성된다. 세 변수의 상관관계

는 인지ㆍ사회능력과 신체능력(r=-0.53, p<.01), 신체능력과 기술능력(r=0.56, 

p<.01) 간에 유의하였으며, 인지ㆍ사회능력과 기술능력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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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평균(표준편차) 왜도 첨도 ① ② ③

① 재직기간 17.6( 8.88) .63 2.35

② 인지ㆍ사회능력 26.33(20.20) .85 2.46 0.25*

③ 신체능력 54.62(17.08) .27 2.07 -0.14* -0.53*

④ 기술능력 32.14(17.98) .61 2.61  0.08*  -0.01 0.56*

  주 : * p<0.01, n=1,318.

다(r=-0.01, p>.05). 재직기간은 업무수행능력 및 퇴직연령에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그 외에도 다른 연속형 변수를 살펴보면, 연령은 평균 56(sd=4.44), 로그 

연 가구총소득은 평균 8.39(sd=.68), 로그 월 개인소득은 평균 5.30(sd=.69)으로 

나타났다. 이상 연속형 변수 모두 왜도가 절댓값 2 이하, 첨도가 절댓값 8 이하로 

정상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and Muthén, 2007).

다음으로 범주형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확인하였으며(표 5 참조), 일반적으로 여

성보다는 남성이 많고,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대다수가 혼인 중으로 자녀가 있었으며,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건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주된 일자리와 관련하여 대다수가 임시직

ㆍ일용직보다 상용직, 300인 이하 직장, 그리고 제조업 및 연구ㆍ교육ㆍ보건 서비

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요 범주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단위 : 명, %)

변인 빈도(비율) 변인 빈도(비율)

성별
남자 797(60.5)

고용형태
상용직 885( 67.2)

여자 521(39.5) 임시직ㆍ일용직 433( 32.8)

학력

중졸 이하 481(36.5)

직장규모

300인 이하 702( 75.7)

고졸 533(40.4)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226( 24.3)

대졸 이상 304(23.1) 블루칼라 
여부

블루칼라 외 871( 66.1)

거주지

수도권 558(42.3) 블루칼라 447( 33.9)

광역시 398(30.2) 정년 
여부

정년없음 713( 54.1)

그 외 362(27.5) 정년있음 605(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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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계속

변인 빈도(비율) 변인 빈도(비율)

건강지장 
여부

없음 1,227(93.1)

산업

농어업 및 광업 17(  1.3)

있음 91( 6.9) 제조업 348( 26.4)

사회연금 
수급 여부

경험있음/
진행 중

1,129(85.7) 전기ㆍ가스ㆍ수도,건설 217( 16.5)

경험없음 189(14.3) 도소매ㆍ음식ㆍ숙박 187( 14.2)

혼인상태

이혼, 
사별, 미혼

224(17.0) 운송ㆍ금융ㆍ보험ㆍ통신 179( 13.6)

혼인 1,094(83.0)

연구ㆍ교육ㆍ보건 
서비스

303( 23.0)

가사 및 기타 65(  4.9)

가족 
경제적 

도움 여부

도움받음 112( 8.5)
자녀 
여부

없음 123(  9.3)

받지않음 1,206(91.5) 있음 1,195( 90.7)

전 체 1,318(100.0)

2. 업무수행능력 유형 및 주된 일자리 재직기간 관계 분석

독립변인인 업무수행능력, 개인 및 가족 특성, 주된 일자리 특성을 순차적으로 

각 모델에 투입하는 형식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Cox 비례위험 기본 가정 

검증결과, 모델 2에서는 건강지장 여부(χ²=19.94, p<.001)와 사회연금 수급 여부

(χ²=29.10, p<.001), 모델 3에서는 신체능력(χ²=4.27, p<.05), 기술능력(χ²=4.39, 

p<.05), 건강지장 여부(χ²=13.89, p<.001), 사회연금 수급 경험(χ²=15.07, p<.001)

에 기본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변인과 시간과의 상호작용을 모델에 

추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6> 주된 일자리 재직기간 콕스 비례위험 분석결과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독립 
변인

인지ㆍ사회능력 1.003 1.015*** 1.017***

신체능력 1.015** 1.006 1.026*

신체능력×재직기간 - - 0.999*

기술능력 0.985*** 0.996 0.985

기술능력×재직기간 - -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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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계속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개인적 
특성

연령 1.054*** 1.037*
성별

(ref. 남성)
여성 1.918*** 1.303†

학력
(ref. 중졸 이하)

고졸 0.850 0.870
대졸 이상 0.559** 0.645*

거주지
(ref. 수도권)

광역시 0.984 0.803
그 외 0.981 0.823

건강지장 여부
(ref. 없음)

건강지장 있음 6.532*** 4.754***

건강지장 여부(ref. 없음)×재직기간 0.922*** 0.935***
사회연금 수급 여부

(ref. 없음)
경험있음/진행 중 0.289*** 0.301***

사회연금 경험(ref. 없음)×재직기간 1.089*** 1.078***

가족 
특성

혼인상태
(ref. 사별/이혼/미혼)

혼인중 1.118 0.936

자녀 유무
(ref. 없음)

자녀있음 0.828 1.021

로그 연 가구총소득 0.648*** 0.707***
가족 경제적 도움 여부

(ref. 받지 않음)
도움받음 0.555*** 0.779

주된 
일자리 
특성

고용형태 ref.상용직) 일용직ㆍ임시직 0.986
직장규모 

(ref. 300인 미만)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0.493***

산업
(ref. 제조업)

농어업 및 광업 0.298*
전기ㆍ가스ㆍ수도, 

건설
0.684

도소매ㆍ음식ㆍ숙박 0.963
운송ㆍ금융ㆍ보험ㆍ통신 0.775

연구ㆍ교육ㆍ보건 
서비스

0.641*

기타 1.388
블루칼라 여부 

(ref. 블루칼라 외)
블루칼라 0.882

로그 월 개인소득 0.598***
정년 여부
(ref. 없음)

정년있음 1.079

사례 수 1,318 1,315 922
퇴직자 수 368 365 340
총근무시간 21,524 21,470 15,048

LR    16.5**  264.0***  301.9***
Log Likelihood -2258.6 -2115.4  -1817.3

  주 : 1) *** p<0.001, ** p<0.01, * p<0.05, †p<0.1.

2) 통계치는 Hazard Ratio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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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독립변인만 투입한 모델 1에서는 인지ㆍ사회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

나 신체능력과 기술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체능력이 1단위 

증가할수록 퇴직사건 발생 가능성이 1.5%p 높아지는 반면(H.R.=1.015, p<.01), 

기술능력의 경우 1단위 증가할수록 1.5%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R.=.985, 

p<.001). 반면, 통제변인으로 개인 및 가족 특성을 추가한 모델 2에서는 신체능력

과 기술능력은 유의하지 않지만 인지ㆍ사회능력이 퇴직사건발생 가능성에 정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H.R.=1.015, p<.001). 마지막으로 주된 일자리 특성

을 추가한 모델 3에서는 인지ㆍ사회능력과 신체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지ㆍ사회능력의 경우 1단위 증가할수록 퇴직사건 발생 가능성이 

1.7%p 높아졌고(H.R.=1.017, p<.001), 신체능력의 경우 2.6%p 높아졌다(H.R.= 

1.026, p<.05). 그러나 재직기간이 경과할수록 신체능력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H.R.=.999, p<.05). 모델 3에서 기술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델 3을 기준으로 통제변인인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1단위 증가할

수록 퇴직할 가능성이 1.0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R.=1.037, p<.05). 또한, 

신뢰수준 90%에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퇴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R.=1.303, p<1.0). 학력 또한 유의한 변수로, 중졸 이하 집단에 비하여 대졸 

이상의 경우 퇴직할 가능성이 낮았다(H.R.=.645, p<.05). 건강지장 여부는 영향

력이 높은 변수 중 하나로, 건강에 지장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퇴직할 가능성이 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R.=4.754, p<.001). 그러나 재직

기간이 경과할수록 건강지장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H.R.=. 935, 

p<.001). 사회연금 수급 여부의 경우, 수급 경험집단이 미수급 경험집단에 비하여 

퇴직 가능성이 69.9%p 낮았는데(H.R.=.301, p<.001), 재직기간이 1년씩 경과할

수록 수급집단과 미수급집단 간의 차이가 7.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R.=1.078, p<.001).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여부에 대하여 모델 2에서는 

도움을 받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퇴직 가능성이 낮았으나(H.R.=.555, 

p<.001) 모델 3에서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H.R.=.779, p>.05). 로

그 연 가구총소득 또한 유의한 변인으로, 소득이 로그 1단위 증가할수록 퇴직 가

능성이 39.3%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R.=.707, p<.001). 그 외 거주지, 

혼인 여부, 자녀 여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된 일자리 특성과 관련하여 고용형태는 퇴직 발생 위험률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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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H.R.=.986, p>.05). 300인 미만 직장의 집단과 비교했

을 때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재직하는 집단은 퇴직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았

다(H.R.=.493, p<.001). 산업별로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에 비하여 농어업 및 광

업(H.R.=.298, p<.05), 연구, 교육, 보건 서비스업(H.R.=.641, p<.05) 집단의 퇴

직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 월 개인소득 또한 유의한 변수로 

소득이 높을수록 퇴직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R.=.602, p<.001). 

모든 변인이 통제된 모델에서 블루칼라 여부와 정년 여부는 퇴직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의 1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 임금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업무수행능력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사건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중고령층 주된 일자리의 퇴직사건을 일자리 업무

수행 특성과 관련지어 살펴봄으로써 퇴직에 대한 기존 이해의 폭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고령화에 따른 중고령자의 퇴직 준비 및 연금 

관련 논의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론

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가정 및 직업 특성을 통제했을 때, 업무수행능력은 중고령 임금근

로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사건의 시간당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

로 인지ㆍ사회능력이 1점 높아질수록 특정 시점 이후 퇴직사건 발생 가능성은 

1.7%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ㆍ사회능력이 높은 직업은 주로 주된 일자

리 정년이 정해진 대기업 또는 사무직 등에 분포하고 있을 경우가 높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는 기능원, 장치기계조작직 등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생애 주된 일자리 근속 확률이 낮다고 확인된 바 있다(방하남ㆍ신인철, 

2011).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인지ㆍ사회능력이 높을수록 직업의 퇴직 가능성

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적 특성을 통제하고서도 인지ㆍ사회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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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건 발생 가능성에 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체능력의 경우 1단위 증가할수록 퇴직 가능성이 2.6%p 높아졌으나 재직기간

이 경과할수록 그 효과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다

른 능력보다도 신체능력이 높은 직업으로는 자동차운전종사자(78.0점),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75.1점), 운수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69.4점), 음식조리 종

사자(68.8점)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업무수행에 다른 기술보다도 신체능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직업들은 초기에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퇴직사건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지만 재직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퇴직발생 가능성의 속도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에서 초기에 퇴직 위험률이 높은 

것은, 신체능력이 임금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화되는 능력이므로 곧 

퇴직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재직기간이 경

과함에 따라 완화되는 것은, 중고령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신체능력이 

중요한 직업 그리고 그 외 다른 능력이 중요시되는 직업 간에 퇴직시점의 차이를 

만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본 연구표본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

로 분석했다는 데서 자영업과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표본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진

행될 필요가 있다.

기술능력은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퇴직사건 발생 속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업무수행능력만을 투입한 모델에서는 부적인 효과가 나타나 

업무수행에 기술능력을 많이 필요로 할수록 퇴직 가능성이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개인 및 가족특성, 그리고 주된 일자리 특성을 통제하였을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규모와 매출액 기준으로 기업의 99%

가 중소기업이며(중소벤처기업부, 2022),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제조업과 건설업

이 가장 많은 근로자의 비중을 차지한다. 업무수행에 기술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

업 종사자의 경우 특수적 숙련(스킬)을 형성함과 동시에 정년의 제약으로부터 비

교적 자유로운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퇴직 가능

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개인, 가정, 주된 일자리의 특성들을 통

제하였을 때 유의하지 않다는 점에서 해석에 제약이 있다.

다음으로 개인적, 가정적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학력, 건강지장 여부, 사

회연금 수급 여부, 로그 연 가구총소득이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재직기간에 유

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응답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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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중졸 이하 집단이 대졸 이상 집단보다, 가구 총소득이 낮을수록 퇴직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방하남ㆍ신인철(2011) 및 이주영ㆍ박재완(2019)의 연

구결과를 지지한다. 건강지장 여부와 사회연금 수급 여부의 변수는 시간에 따라 

위험가정이 비례하지 않았는데, 건강에 지장있는 집단의 퇴직 가능성이 더 높았으

나 시간에 따라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사회연금 수급집단의 경우 재직기간 초

기에는 수급집단이 미수급집단에 비하여 퇴직 가능성이 낮았으나 시간에 따라서 

그 차이의 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일자리 특성과 관련하여 

기업 규모가 300인 미만에 종사하는 집단에 비해서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집단이 퇴직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농어업 및 광업 

종사자보다 제조업 종사자의 퇴직 가능성이 높아 선행문헌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통계청, 2021; 이주영ㆍ박재완, 2019).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 정년 여

부와 블루칼라 여부 결과는 주된 일자리 재직기간의 특정 시점 이후 퇴직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 여부와 블루

칼라 구분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업무수행능력이 주된 일자리 퇴직사건을 예측하

는 유의한 변수라는 점을 시사한다.

2. 제언 및 후속연구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전직지원서비스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된 일자리에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재직기간과 퇴직시점이 다르다는 

결과를 토대로 직업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퇴직 이전 시점부터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퇴직이라는 사건이 직업의 작업장 특성뿐 아니라 직업에서 요구하는 업무수

행능력 특성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했을 때, 중고령층 임금근로자

들이 이러한 전환 시점을 유연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별 전직지원서비

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정년퇴직에 대한 연장 논의에 있어 주된 일자리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자리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 정년연장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관계부처 합동, 2023), 특히 주된 일자리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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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산업수요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하다. 산업수요가 비교적 높은 일자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정년연장을 더욱 적극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가교 일자리

에 대한 고용정책 논의에서도 일자리별 업무수행능력의 특성 및 노동구조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

셋째, 주된 일자리 퇴직사건은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 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연장되는 등 어느 시점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

떻게 연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중고령층은 축적된 자산이나 사적 이전소득이 충분하지 않다

면 노인빈곤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Jun, 2020). 퇴직사건이 주된 일자리 업무

수행능력에 따라 다르다는 본 연구 결과는 연금수급 대상 및 수혜 범위에 대한 논

의에서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에 

의한 독립변인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김철주, 2016). 예를 들어, 중고

령 임금근로자의 성실성, 태도, 가치관 또한 주된 일자리 재직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관측 요인은 모형에 포함되지 않아 오차항으로 남게 

되며, 만일 오차항과 독립변인(예를 들어 직장규모)간 상관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편의추정량이 되므로 내생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내생성 문

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변수 또는 고정효과모형 등의 방법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재직기간과 퇴직사건의 관계에 주목하

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등의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퇴

직사건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자영업자는 퇴직발생 가능성이나 시점이 

자율적이기 때문에 비임금근로자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방하남ㆍ신인철, 

2011). 후속연구를 통해 주된 일자리의 업무수행능력과 퇴직사건을 비교 분석함

으로써 중고령층의 고용과 사회보장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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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일자리 업무수행능력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부표 1> 일자리 업무수행능력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분산(variance) 차이(difference) 비율(proportion)
요인 1(인지ㆍ사회능력) 19.28 10.84 0.44

요인 2(기술능력)  8.44  3.00 0.19

요인 3(신체능력)  5.44 . 0.12

  주 : 분석 일자리의 개수(n)=678.

<부표 2> 일자리 업무수행능력 하위요인 및 요인적재량

업무수행능력 하위요인
요인 1

(인지ㆍ사회능력)
요인 2

(기술능력)
요인 3

(신체능력)
고윳값

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 0.85 0.27
재정관리 0.74 0.45
물적자원관리 0.60 0.44

기술능력

장비선정 0.89 0.17
기술분석 0.49 0.77 0.15
장비유지 0.88 0.10
기술설계 0.80 0.23
고장의 발견수리 0.84 0.21
품질관리분석 0.73 0.41
조작 및 통제 0.89 0.18
설치 0.91 0.16
작동점검 0.83 0.20

기초수행
능력

듣고 이해하기 0.89 0.18
문제해결 0.88 0.13
논리적 분석 0.84 0.12
글쓰기 0.86 0.16
읽고 이해하기 0.88 0.15
모니터링 0.88 0.21
범주화 0.83 0.17
기억력 0.83 0.26
선택적 집중력 0.72 0.42
말하기 0.86 0.16
추리력 0.86 0.18
창의력 0.73 0.46
학습전략 0.86 0.23
수리력 0.69 0.35
가르치기 0.87 0.24
공간지각력 0.63 0.47
전산 0.67 -0.46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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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의 계속

업무수행능력 하위요인
요인 1

(인지ㆍ사회능력)
요인 2

(기술능력)
요인 3

(신체능력)
고윳값

대인관계
능력

판단과 의사결정 0.89 0.16
협상 0.82 0.28

시간관리 0.88 0.23

행동조정 0.88 0.15
사람파악 0.84 0.13

설득 0.87 0.15

조직체계 분석 및
평가

0.71 0.45 0.28

서비스지향 0.74 0.31

신체능력

신체적 강인성 0.78 0.28

시력 0.71 0.47
유연성 및 균형 0.85 0.22

움직임 통제 0.47 0.79 0.12

정교한 동작 0.52 0.63 0.31
반응시간과 속도 0.84 0.20

청력 0.62 0.43

  주 : 1) 분석 일자리의 개수(n)=678.

2) 주성분 직교회전 결과이며 요인적재량 0.4 이하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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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rave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aged Wage 

Workers’ Main Job Retirement Events and Work Ability

Jeong, Seong JiㆍHa, Jae-you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work ability on retirement 

events from the main job among middle-aged wage workers. Using 

the 18th wave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Study (KLIPS), we 

selected the 55-65 year-old adults who responded that they had 

worked or were working in their main jobs at the time of the survey. 

We matched them to the Korea Network for Occupations and Workers 

(KNOW) data, which includes various work ability factors. Using survival 

analysis, the result showed that the increase in the cognitiveㆍsocial 

ability factor positively affected the expected hazard of retirement 

events occurring after a specific point in time. Also, the physical 

ability factor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retirement events, but the 

effect gradually and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increasing job tenure. 

On the other hand, the technical ability factor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possibility of retirement events. In addition,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health disruption, social pension receipt, log 

gross household yearly income, firm size, and industry were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azards of retirement from the main 

job.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related to the social policy of middle-aged workers were derived.

Keywords : middle-aged workers, retirement, main job, work ability, survival 

analysis


